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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와자기효능감과의관계를규명하기 위하여관련연구의동향을 고찰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문헌고찰을 위하여 국내 3곳, 국외 1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간호

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nurse', ‘stress', ‘self-efficacy’를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총 18편의 논문이 대상

문헌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9편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도구의 선택에 있어 번안자에 따라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상이한 결

과가도출되어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다른 논문들과의 비교 분석이어려웠다. 또한, 18편 논문의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직무스트레스였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출현 빈도수가 높은 주요어는 자기효능감, 의료기관, 상관성이었다. 해당 주요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도구 개발을 통한 영향요인 탐색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텍스트 네트워크, 융합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fficacy based on the

related research review and text network analysis. For the literature review, we performed the search process

at three domestic and one foreign database using key words, ‘nurse', ‘stress', ‘self-efficacy’. A total of 18 paper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literature. Nine of these studies repo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self-efficacy. It was difficult to compare between studies' results because of the

optional usage of the questionnaires. In addition, a text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by extracting keywords

from the 18 papers. The keyword with the highest frequency of appearance was job stress, and the main words

with high frequency of emergence were self-efficacy, hospital, and correlation.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words, it is proposed to perform a survey on the influence facto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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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는병원 인력 구성

중 32.8%로 가장 많은 인력 비율을 차지하며 병원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강조되고 있다[1]. 하지만 간

호사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교대 근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다양한간호대상자들의 요구

충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적절한 수준

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업

무의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발생시킨다[4].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

면 우울감과 소진 등으로 인하여이직과같은 현상을 초

래하는것으로여러 연구에서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고

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을 수반하여 복

합적인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고 간호의 질 저하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와조직의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5,6].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소진은 이직으로 이

어져 2016년 한해 평균 이직률이 12.6%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7].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간호 수행 및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또 다른 이직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8,9]. 이렇게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는 이직의도, 소진 및 우울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해결하기위한 연구 또한다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영향 요인

들은 조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 차원의 해결방법

으로긍정심리프로그램및 마음챙김 등다양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10,11], 자기효능감은 목

표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최

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적 대처기전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12].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적 변화를

중재하는 기제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간접

경험에 의해서도 효능감이 증진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결국,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때

도전가능한 긍정적 태도와 해결가능한강한 자기 신념

을 갖게 한다[14,15]. 이러한 개념은 간호영역에서도 적

용되어 간호사는 간호 수행 중 발생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도 효과적인 대처를 통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는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6].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감과의 관계 탐색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17,18].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

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더불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각각의 연구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면, 최근에는 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주요어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융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학문 동향 분석

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19, 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고찰 및 주요 키워드 분석을통하여간호사의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

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문

헌들의 각 개념을 측정한 도구와 관련 변수별 분석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영향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

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 문헌의 특성을 도구와 변수의 유형별로 분

석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하

고, 대상 논문의 초록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핵심키워드와 주제를 탐색하는

이차 문헌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논문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본연구대상은2006년부터 2018년까지국내·외학회지

에출간된논문이었다. 국내문헌검색을위해서는한국교

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과 국회도서관의 데

이터베이스에서 ‘간호사’,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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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검색하였다. 또한, 국외 문헌 검색을 위해서는

MEDLINE을 활용하여 ‘nurse', ‘stress', ‘self-efficacy’를

주요검색어로검색하였다. 분석대상 연구의선정기준은

1) 간호사를대상으로수행한연구2) 직무스트레스와자

기효능감측정도구를이용한연구3) 한국어또는영어로

기술된 연구였고, 배제 기준은 1) 질적 논문 2) 학술대회

초록의 구두또는 포스터 발표연구물 3) 중복출판된 연

구 및 회색 문헌이었다.

대상논문은국내에서RISS에서 52편, KISS에서 20편,

국회도서관에서24편이검색되었고, 국외에서MEDLINE

에서 454편이검색되어총 550편이었다. 전체연구 중이

중으로추출된연구 49편을제외하여501편의논문을 1차

로 선정하였다. 중복문헌 제거 후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483편

의 연구를 제외하였으며 제목과 초록만으로 선정기준의

판단이불분명한 연구에대해서는 전문을 확보하여 선정

여부를판단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최종적으로18편

(국내 17편, 국외 1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분석 대상 절차는 Fig. 1과 같다.

Fig. 1. Search flow

2.3 자료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18편의 문헌분석을 위해 간호학 전공교

수 2인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재평가하

였다.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은 대상 논문의 초록에서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단·복수, 대소문자 등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 정제를 위하여 표준화 작업과 명사

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사, 조사 등과 같이 의미가 없

는 단어의 제외 작업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 논문이

간호사와 관련된 논문이므로 ‘간호사’ 는 키워드에서 제

외하였다.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관계를 기준으로 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Knowledge

Matrix plus 0.80과 VOSviewer 1.6.9를 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된 18편의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11～2015년에 출판된 논문이 9편(50.0%)으로 가

장 많았고, 18편(100.0%) 모두 조사연구였다. 연구비 지

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은 7편(38.9%)이었고, IRB 승인

여부를 기재한 논문은 9편(50.0%)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201～300명이 10편(55.6%)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Included studies' characteristics (N=18)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10 5 (27.8)

2011～2015 9 (50.0)

2016～ 4 (22.2)

Funding source Yes 7 (38.9)

IRB Yes 9 (50.0)

Number of participants
100～200 8 (44.4%)

201～300 10 (55.6)

3.2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분

석 결과는 Table 2와같다. 전체분석대상 연구 중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5개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Sherer et al.(1982) 의 도구가 10편(55.6%)으로 가장 많

이 이용되었다. 또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도구는 10개

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Gu & Kim(1984)가 4편(22.2%),

Chang et al. (2004)이 4편(22.2%)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Gu & Kim (1984) 도구는 각연구에서 23～68문항

으로 수정되어 사용하였고, Chnag et al.(2005)의도구는

4개의 모든 연구에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of variables (N=18)

Category N (%)
Number of

items

Job stress

Sherer et al. (1982) 10 (55.6) 11～23

Kim & Cha (2003) 3 (16.7) 24

others (3) 5 (27.8) 10

Self-efficacy

Gu & Kim (1984) 4 (22.2) 23～68

Chang et al. (2005) 4 (22.2) 24

others (8) 10 (55.6)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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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분석

대상 문헌의 변수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

무 스트레스는 13편(72.2%)이었고, 자기효능감은 16편

(88.9%) 이었다. 또한, 종속변수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5편(27.8%), 자기효능감 2편(11.1%) 이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15편

(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9편의 연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fficacy

(N=18)

Category N(%)

In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13 (72.2)

Self-efficacy 16 (88.9)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5 (27.8)

Self-efficacy 2 (11.1)

Relation between

variables

Correlation 15 (83.3)

Causation 3 (16.7)

최종 선정된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Fig. 2와 같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job

stress’로 73회 등장하였고, ‘self-efficacy’ 69회, ‘job

satisfaction’ 26회, ‘burnout' 24회 순이었다. 그중에서 출

현 빈도수가 높은 ‘job stress’를 기준으로 관계를 분석하

였을때, 동시출현빈도수는 ‘self-efficacy'가 43회이었고,

‘hospital' 41회, ‘correlate' 39회 순이었다.

Fig. 2. Keyword network visualiz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대상 논문 18편(100%)

모두 조사연구로,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중재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

재로 자기효능감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청소년 대상과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

었다[10,11].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주 2회, 총 4

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역시 주

2회, 총 4주 프로그램 구성되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자

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었으므로[10,11], 추후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에 이를 기반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

다 실무적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측정 도구에 따른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20,21]와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22,23]가 다양하였다.

특히,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의 경우에는 국내 연구자가

번안 작업을 하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원도

구의 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도구를 활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의 최종문항 수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선택 및 탈락의 사유나, 국문

화 한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한 기술이 부

족하여, 동일한 원도구를 사용한 연구 간의 결과비교에

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국외 도구의 번안 및 수

정·보완 단계에 대한자세한 기술이 필요함과 더나아가

한국형 도구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의

변수별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모두 종

속변수보다 독립변수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고, 간호사

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

계를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연구마다서로 상이한 결과

를 나타냈는데, 각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의 문항 수가

다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4]. 또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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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일치하지 않아[17,25,26], 두 변수

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및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출현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job stress’ 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동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self-efficacy', ‘hospital', ‘correlate'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가 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7]. 추후 시행되

는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보건소, 너싱홈,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에서 종사하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다빈도 키워드를 통하여기존의연구수행이

상관관계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통해 연구 동

향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타당성

을 확보하고, 키워드간의 연계성을 시각화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켰다[28,29].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감 관련 연구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각 개념을 측정한 도

구와 관련 변수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수행

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및 자

기효능감 도구의 개발과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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